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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밀레니얼 세대의 청년문화로서의 대중음악

오늘날 이란의 젊은이들은 이슬람공화국 이후의 세대이지만, 가장 이슬람에서 멀어진 세대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이란 젊은 세대들은 그

들만의 독특한 문화지형도를 그려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란 젊은 세대들의 사회적 위치를 되짚어보고, 특히 이란 젊은 세대들이 대중 

문화, 특히 음악의 향유가 이슬람공화국의 젊은이로서의 국가 정체성과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디아스포라 문화로서의 

음악, 국내 지하음악, 그리고 한류현상 등을 분석하면서 이란 젊은 세대의 하위문화를 분석한다. 오늘날 이란의 젊은 세대에서 소셜 미디

어와 대중문화 그리고 그것의 향유와 확산은 하나의 서브 컬쳐를 넘어 통제 속에서도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의식적인 행위이자, 주체적

인 정치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구기연 (아시아연구소)

그룹 Pallet의 공연을 보는 이란 젊은이들 
출처 : https://www.facebook.com/pallettmusic/photos/a.342533979149003/817784698290593/?type
=3&theater

대중음악을 즐기는 ‘페르시안 고양이’의 삶

2009년 개봉된 이란 영화 《아무도 페르시안 고양이에 대해 모른다, No One 

Knows About Persian Cats》 에서 인디록 밴드를 하는 주인공 이란 젊은 남녀는 

엄격한 문화 검열과 사회적 통제 속에서 번번이 좌절한다. 남자 주인공은 서구식 

록 음악을 연주한다는 이유로, 또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음악 공연을 했다

는 이유로 ‘반(反)이슬람 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로 비난받고 경찰서에 잡혀갈 위

기에 처한다. 영화 속 헤비메탈, 록, 힙합, 일렉트로닉 등 현대 서구 음악을 하는 이

란의 많은 젊은이들은 축사나 건물 지하 혹은 폐건물에 숨어서 음악 활동을 해야 

한다. 영화 속에서 이 젊은 연인은 해외 뮤직페스티벌에 참여해보라는 지인의 제

안으로 외국행을 결심한다(구기연 2017, 136-137).

출처 : No One Knows About Persian Cats (2009, 감독: Bahman Ghobadi) 스틸컷

이 페르시안 고양이들에게 랩을 한다는 것은, 특히 젊은 이란 여성이 노래를 한다

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한 그들에게 대중 음악을 듣고, 즐기는 것은 어떤 문화

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이란에서 젊은 세대는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과 맞닿아 있다. 이 글에서는 무슬림키즈로 태

어났지만, 이슬람정권에 저항하는 세대로 일컬어지는 오늘날 이란의 젊은 세대들

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대중음악이라는 하위문화를 통해서 살펴보기도 한다. 이

에 이 글에서는 이란 젊은 세대들의 사회적 위치를 되짚어보고, 특히 이란 젊은 세

대들이 대중문화 향유를 통해, 이슬람공화국의 젊은이로서의 국가 정체성과 어떻

게 배치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슬림 키즈 vs 저항적인 밀레니얼 세대

오늘날 이란의 젊은이들은 이슬람공화국 이후의 세대이지만, 가장 이슬람에서 멀

어진 세대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이란 젊은 세대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지형

도를 그려내고 있다. 아세프 바야트는 이란 젊은이들을 일컫으며, “그들은 마치 

세계 대전 이후의 미국이나 유럽 혹은 전쟁 이후 프랑코 정권 이후의 스페인에서

의 젊은이들의 저항적인 행동과 비슷하다. 반항적이고 의도적인 반도덕주의자와 

쾌락주의 반발은 대부분의 위기 이후 사회의 공통된 특징인 듯하다(Bayat 2007, 

63)”. 또한 “이슬람 체제 이후의 젊은이들은 폭력에 대한 명확한 혐오와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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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신을 갖으며 서구에서 살기 원하는 꿈을 가진 실용적이며 비이념적이

다(Bayat 2009. 69) ”라고 이란 젊은이들을 그려내고 있다.

이란 연령집단 분포 
출처 : Statistical Center of Ir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2017)

이란이슬람공화국에서 30세 이하 젊은이들은 약 전체 인구의 60%를 구성하고 

있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을 나슬레 세봄(제 3세대)라 

불리며,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은 나슬레 자디드(신세대)라 부른다. 특히 이란력 

1370년대생(서기력 1990년대생)들은 이란의 문화 지형도를 바꾸는 세대라 불

린다. 1990년대 이후에 출생한 30세 이하 젊은이들은 다른 문화권의 밀레니얼 

세대처럼 변화의 중심에 있다. 그들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들과 같이 인터넷 시

대의 세대라고 명명되고 있으며, 른 어떤 세대보다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글로

벌 대중문화를 즐기며 이란 사회내에서 새로운 하위문화를 생산해내는 주체이다. 

출처 : UN, (2019)[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2019) 
ⓒDIVERSE+ASIA

2020년 기준 이란 평균 나이는 30세로, 한국의 42.6세에 비하면, 여전히 ‘젊은 

이란’이다. 1985년 전체 인구 평균 나이가 17.2세일 정도로, 이란은 1979년 이

란이슬람공화국 설립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와 같은 

출산율은 1983년에 이르러서야 하향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35세 이하 젊은이들은 10%넘게 비율이 떨어졌다. 두터운 젊은 층은 이란 사회의 

든든한 인력자본이지만, 동시에 높은 청년 실업율과 부족한 인프라 현상으로 사

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란은 핵협정 등을 둘러싼 강

력한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내외의 요인들로 인해 경제난으

로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겪고 있다.

이란 연령집단 별 인구비율 (2021년 이후는 예측 값) 
출처 : Stanford Iran 2040 Project, [Iran’s Population Dynamics](2018)

한편, 이란 젊은이들은 지난 2009년-2019년. 10년 간 이란 내 민주주의, 계급문

제, 여성문제, 인권과 자유문제 등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전면에서 맞서

는 사회운동의 주체 역할을 해왔다. 이란 젊은이들은 어려워진 경제난 속에서 가

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이면서도 동시에 이란의 반민주주의와 잘못된 경제 정

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주체인 것이다. 이란의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그

들을 이슬람 정체성이 약화된, 외구의 문화로부터 오염된 ‘위험한 집단’으로 비판

받기도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란 사회의 발전을 지지하고 변혁과 발전을 

꿈꾸는 이들이기도 하다. 이에 2009년 녹색운동부터 2019년 경제난에 맞서는 

대규모 민중 시위를 이끄는 주역이었고, 가혹한 탄압의 최대 희생자이기도하다.

2009년 녹색운동을 기점으로 이란 사회의 개혁을 누구보다도 원했던 젊은이들

은 희망을 찾아 고국을 떠나기 시작했다. 2009년 녹색운동의 주역이었던 젊은 세

대가 그랬던 것처럼, 11년이 지난 2020년에도 역시 실업과 자유의 문제는 더욱 

가혹하게 현재 젊은 세대들을 옥죈다. 또한 이란 내 고학력층 실업자들의 높은 비

율은 이란의 유능한 미래 인재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구

기연, 유아름 2020). 이에 2020년 1월 이란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피격

사건에서도 단편적으로 보여지듯, 자유와 일자리를 찾아 이란을 떠나고자하는 젊

은이들의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들만의 은밀한 세상, 디아스포라 미디어

이란 내에서 미디어와 대중 문화는 크게 두 가지 층위에서 존재한다. 한 흐름

은 국영방송을 중심으로 한 공적인 형태의 국내 미디어이며, 하나의 큰 흐름은 

바로 이란 밖 이란인 디아스포라들이 만들어 내는 위성방송과 소셜미디어이

다. 1979년부터 거의 20년 동안 특히 이란 내에서 대중음악은 금지되었다. 이

슬람혁명 이후 이란은 국가체제와 사법체계만 이슬람공화국이 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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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든 사회문화 체계 역시 ‘이슬람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역들만 남게 되었

다. 특히 여성 가수들의 무대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혁명 직후 많은 연예인

들이 고국을 떠나야만 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1979년부터 위성방송을 통해 

생산되어 송출되는 디아스포라 미디어는 이란인들, 특히 도시의 세속적인 젊

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슬람공화국 건설 이후 이란 내에서 팝 스

타일의 대중음악은 이란 혁명 이전부터 이란 내에서 가수로 유명했던 가수들

의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활동도 보여 졌지만 더욱 흥미로운 흐름은 미국 로스

앤젤레스나 유럽 등지에서 새롭게 ‘데뷔’하는 이란의 가수들이었다.

이란 내 주요 디아스포라 위성채널 
ⓒDIVERSE+ASIA

외국에서 데뷔한 그들은 위성채널을 통해 이란 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며, 동시

에 이란인 디아스포라들이 만드는 문화는 이란 내에서 ‘존재하지만 말할 수 없는’ 

대중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그 은밀한 세상을 즐기는 이들이 바로 이란 젊은이들

이었다. 위성방송을 통해 과거 왕년 이란의 연예계를 주름잡던 스타들의 팬덤이 

생기기도 하고, 가수로 데뷔한 미국과 유럽의 해외 교포들의 노래와 뮤직비디오

가 테이프에서 비디오, 그리고 CD, mp3음악으로 이어지면서 이란 내 제 2 문화

로 활발하게 소비되었다. 특히 이들 교포 가수들의 음악과 패션들은 이란의 중상

류층 계급들의 ‘그들만의 계급문화’로 자리 잡기도 하였고, 중상류층 계급의 사적

인 파티에서는 주로 그들의 음악이 울려 퍼졌다. 또한 위성 방송을 통해 이란인 가

수들뿐 아니라 ‘금지된’ 미국의 팝 가수들도 이란 사회 내에서 알려지며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1980년에서 1990년말까지 주로 PMC, GEM TV, TAPESH TV 등의 위성방송을 

통한 디아스포라 음악이 소비되었다면, 1997년 문화개방에 힘썼던 하타미 대

통령 시절에 본격적인 이란 내 ‘지하음악’의 뿌리가 시작되었다(구기연 2017). 

1997년 이후 이란 음악의 발달은 글로벌 인터넷 환경의 성장과 연결된다. 이것은 

대중음악 연주와 향유가 공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뮤

지션과 사람들 사이가 연결되고, 공유되었기에 가능했다(Nooshin 2017, 165).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란 내에서는 테헤란젤레스 음악 뿐 아니라, 이란 

내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 가수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많은 이란 젊은이

들이 이란 내에서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Nooshin 2008).

이란 주요 대중음악 가수들 인포그래픽 
ⓒDIVERSE+ASIA

이때부터 소위 ‘지하음악’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힙합과 락 등 ‘서구 음악’ 장르라

고 여겨지는 색의 가수들이 등장하였고, 랩퍼 사시 만칸, 히치캬스, 등의 이란 국

내에서 데뷔한 가수들이 사랑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하음악을 하는 뮤지션

들은 이란의 저항하는 청년 문화라 여겨지며, 대표적인 이란 청년 하위문화로 자

리 잡게 되었다. 이란의 디아스포라 미디어를 통한 이란 젊은 세대들의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되었지만, 이란의 공적인 영역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자리

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란 내 엄격한 문화검열은 음악가들 뿐 아니라, 

이 음악에 열광하는 이란 젊은이들을 통제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란에 댄스홀을 허하라 : ‘젠틀맨’ 노래를 둘러싼 

논쟁

2019년 5월 몇 개의 동영상이 이란 사회에 퍼지면서 큰 논란이 생겼다. 그것은 바

로 이란의 지하음악을 평정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가 활동하는 재미 이란

인 가수 사시 만칸(Sasy Mankan)의 “젠틀맨(Gentleman)” 이라는 이란 팝이 발

표되면서 시작되었다. 2019년 4월 26일 유튜브의 라디오 자번(Radio Javan, 젊

은 라디오)의 채널을 통해 발매된 “젠틀맨” 공식 뮤직 비디오는, 2020년 3월 현재 

천만뷰를 넘는 등, 특히 이란 국내에서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2019년 5월에 유포된 문제의 동영상들은 다름 아닌 젠틀맨의 따라 부르는 이란

의 10대와 20대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다. “젠틀맨(Gentleman)” 노래에 맞추

어 남학교, 여학교 가릴 것 없이 학생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거나 전교

생들이 다함께 노래에 맞추어 단체 체조를 하는 모습이었다. 심지어 어떤 동영상

에는 선생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남자 초등학생들과 함께 신나게 젠틀맨을 

따라 부르며 춤을 추는 영상도 담겨 있었다. 이 동영상을 두고 급기야 이란 교육부 

장관인 모함마드 바트하에이(Mohammad Bathaei)는 “적들이 사람들의 불안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불온한 비디오들을 사이버공간에 유포하고 있다. 이런 

기만적인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는 배경에는 분명 어떤 정치적 음모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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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신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다른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시될 수 없는 학생들

의 합창과 단체 춤을 추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이 동영상들 배후에 

‘적’들의 교란작전과 보이지 않는 음모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 보수강경 지도층들

은 이 동영상이 제작 유포된 배경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란 보수강경파들이 이런 학생들의 댄스 동영상과 관련된 하나의 유행을 적대시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이 음악의 가수 사시 만칸(Sasy Mankan)이라는 가수 존재 자체이다. 사

시 만칸은 앞선 언급하였듯이 과거 이란 국내 지하음악을 이끄는 대표적인 유명 

가수였고, 이란의 사적인 파티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인기곡들을 노래해왔

다. 2009년 대선 당시에는 개혁파 후보인 메흐디 캬루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녹색운동에 정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아흐마디네자드 정권에서 얼마간 투옥되

기도 하였다. 이후 사시 만칸은 2012년에 말레이시아로 이주했다가, 이후 미국

으로 건너 가 이주하게 된다. 지금도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신곡을 계속 발표

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터키 앙카라, 안탈랴, 미국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콘서트를 열면서 이란 젊은이들과 디아스포라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보수 이슬람주의자들에게 미국으로 이주해서 이슬람적 가치에 맞지 않는 노래 가

사와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가수의 행보가 눈에 가시일 수 밖에 없다. 2019년 봄,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으로 연일 서로 선전포고를 내렸던 이란의 

국내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보내는 나의 목소리를 듣

고 있어요”라는 사시 만칸의 노랫말은 이란 보수강경파들의 심기를 건들일 수 밖

에 없다. 하지만 사시 만칸은 오히려 이란에서 그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반격하듯

이, 이란 내 학교에서 촬영된 동영상들과 이 동영상을 비판하는 이란 국내 좌담 프

로그램 등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면서 “이제 나의 노래를 이란 국영뉴

스에서 들을 수 있다니!”라고 자신을 둘러싼 논쟁을 비웃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동영상들이 촬영된 장소이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신실한 무슬림 시민 육성을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있는 이란의 공립학교에서 이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이란 내 보수 강경 지도자들의 분

노를 사게 했다. 특히 여중생들과 여자 초등학생들이 젠틀맨 노래에 맞추어 집단

체조를 하거나 히잡을 이상하게 쓰고 젠틀맨을 떼로 무리지어 노래 부르는 장면

은 당국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이란은 공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성별이 분

리되어 남자 초등학교, 여자 초등학교로 나누어질 정도로 남녀에 대한 구분이 엄

격하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여자들밖에 없는 학교 공간에서도 마그나에라고 불

리는 히잡을 고수해야만 한다. 최근 이란의 공교육 시스템 하에서 종교 점수의 비

율이 커지고, 꾸란과 아랍어, 종교 수업이 강화된 현실에서 이와 같은 불온한 동영

상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촬영되었다는 사실은 이란 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와 전지구적인 대중 문화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우

려이다. 이란이슬람공화국 설립 이후 이란 내에서 대중음악과 춤, 특히 여성 가수

의 노래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슬람 혁명 이전의 많은 가수

들이 해외에 이주하였다. 이란에서 이슬람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여겨지는 음악과 

음악에 맞추어 추는 춤은 이란 내에서 금기시되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화 범

죄이다.

하지만 이란의 사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은 놀랄 정도로 춤과 음악을 즐긴다 그들

은 지난 40년 동안 그들만의 세상, 즉 사적 영역에서 대중음악을 즐겨왔다. 과거 

비디오와 CD를 거쳐, 외국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제작하는 페르시아어 위성채널과 

인터넷 채널들을 통해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대중음악을 즐겨왔다. 또한 일부 세

속적인 성향의 중상류층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임과 파티에서 때마다 유행하는 음

악들이 있으며, 그 댄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을 즐긴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소셜 미디어플랫폼의 영향력과 인기가 급속도로 올라

가면서, 온라인과 스마트폰을 통한 대중 문화 컨텐츠 확산은 더 이상 강경파들이 

조절하고 막을 수 있는 한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갔다. 

엄격한 문화 검열과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청소년부터 청년세대들은 해외에

서 활동하는 이란인 디아스포라 가수들 뿐 아니라, 서구의 유명한 가수와 영화배

우, 운동선수들에 대해 열광하고 팬층 역시 두텁다. 이란의 10대, 20대들은 어려

서부터 인터넷과 위성 채널을 통해 비보잉을 배우기도 하고 소셜 미디어 곳곳에

서 팬 페이지를 만든다. 이와 같은 이란에서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대중문

화 향유는 이란 내 BTS를 비롯한 한류 열풍의 주된 경로가 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대중문화를 즐기는 이들이 오늘날의 이란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

인 것이다. 사시 만칸은 “70년대생들과(이란력 1370년, 즉 1991년 이후 세대), 

60년대생들(1981년 이후 세대) 싱글들에게 존경을”라는 가사들을 통해 10대부

터 30대의 이란의 문화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지금 이란의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이다.

한류의 흐름을 이끄는 이란 젊은 ARMY들

이란에서 한류 열풍의 문을 한국 드라마가 열었다면, 2012, 3년 이후 본격화된 

스마트폰의 등장과 소셜 미디어 발전과 함께 새로운 한류의 붐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K-pop이다. 한국 드라마 열풍이 잠시 식은 틈을 K-pop 인기가 그 간극을 메

꾸고 있는 것이다. 2019년 현재 이란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방탄소년단(BTS), 엑

소(EXO), 샤이니 등의 팬클럽들이나 현대 드라마 등 한류 문화를 좋아하는 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로 이들의 활동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데, 이란에서 활발한 소셜 미디어 활동은 상대적으로 다소 닫혀있는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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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데뷔 5주년을 기념하여 정신 장애인을 위한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란 BTS 팬클럽 
출처 : 이란 BTS 팬클럽 트위터 계정(@BTS_IRAN_) 
이란의 청년들이 즐기는 음악의 중심적인 흐름이 앞서 살펴본 디아스포라 음악이었다면, 최근 주목할 만한 하위
문화는 바로 한류현상과 연결되어 있다.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각 연예인들의 인스타그램 팬페이지에는 자신들이 좋아

하는 스타에 관련된 소식과 사진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한편, ‘텔레그램’ 채팅 애

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다 면밀한 ‘팬질’을 관찰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귀한 ‘굿즈’ 

제작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팬클럽 리더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모임이 주도된다.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 현상은 이란 내에서 이제는 글로벌 가수가 된 BTS 팬

들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했다. 이들 이란 내 팬클럽을 이끄는 주역들은 바로 누구

보다도 통제받는다고 알려진 이란의 젊은 10,20대의 여성들이다. 이들은 전세계

의 BTS ARMY들처럼 ‘ARMY PROJECT’라는 이름 하에 ‘선한 영향력’을 과시한다. 

2017년 이란 아미들은 정신 장애인들을 위해 아미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기도 하

였다. 2018년에는 BTS 수첩 굿즈들을 팬들이 직접 만들어 병원의 환자들에게 기

부하였다.

2019년 7월 19일에는 [IRAN ARMY PROJECT TEAM ] Iranian BTS A.R.M.Y’s 

project for “A.R.M.Y Day” 2019 라는 제목으로 이란, 라쉬트, 이스파한 3개의 도

시에서 “Love Yourself” 카드와 보라색 풍선을 나누어 주며 경제난에 시달리는 우

울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다.

대중음악 소비에 대한 공적 영역에서의 제재를 감수하고, 이란의 청년들은 음악에 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모임
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 
출처 : 이란 BTS 팬클럽 트위터 계정 (@Armyproject_ir)

이란의 젊은 층들이 한국 음악을 즐기는 것은 미국의 음악보다는 사회적으로 적

대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의 동영상의 첫 댓글처럼 이란 안에서 여느 국가의 

젊은이들처럼 대중음악을 동경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팬질을 하는 행위는 종종 문

화적 범죄행위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 ARMY 가족 몇 명이 이스파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음악

이 금지된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세계에서 가장 멋진 그룹을 지지하는 

것이 마치 범죄처럼 취급받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 하지 않을 겁니다. BTS가 한계가 있어도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기

쁜 일인지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지요. 이 크나큰 지지하는 가족의 일원인 것이 너

무나 자랑스러워요.”

이와 같은 팬 활동에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 뮤지

션들과 이란 디아스포라 가수들, 해외 가수들의 팬클럽 활동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

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와 텔레그램 채널에서 지금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란 밀레니얼 세대의 대중음악 즐기기의 의미

Deep House Tehran 공연장의 전자음악을 즐기는 이란 젊은이들 
출처: http://friskyne.ws/iran-underground-deep-house-teh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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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라고 불리는 이란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슬람정부에서 가장 경계하는 대

상이 되어 버렸다. 2009년 녹색운동을 통해 이미 소셜미디어와 대항적인 인터넷 

미디어의 힘을 알고 있는 이란의 강경보수파들은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과 인터

넷이 국가에 대항하는 선동을 위한 허브라고 보고 있으며, 최고 종교지도자 하메

네이는 이와 같은 전방위적인 인터넷 정보에 대해 ‘Soft War’라 표현할 정도로 경

계하는 지점이다. 이란에서는 지금도 인터넷 접근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수천개의 웹사이트가 금지되어 있지만 이란 유저들은 위성 송신기를 달고, 

가상 사설망(VPN)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인터넷 채널에 접근하고 있으며 테헤

란젤레스라 불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들어지는 전지구적인 이란 대중문

화에 열광하고 있다. 1300여년전 이슬람 사상과 가치가 강조되는 교육 현장과 공

적 영역에서의 담론과 전지구적인 대중문화를 향유하고 외국 배우와 가수들에게 

열광하고 거리낌 없는 자신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싶은 오늘날의 이란 젊은이들 

사이의 불협화음은 어쩌면 당연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오늘날 이란의 젊은 세대에서 소셜 미디어와 대중문화 그리고 그것의 

향유와 확산은 하나의 서브 컬쳐를 넘어 통제 속에서도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의식적인 행위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젊은 세대의 대중음악을 둘러싼 움직임은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로 연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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